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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신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퇴진행동) (총 2 쪽)

□ 수  신 : 정세균 국회의장 

□ 배  포 : 2016년 12월 6일(화) 

□ 담  당 : 남정수 대변인 (010-6878-3064), 안진걸(010-2279-4251)

□ 사이트 : www.bisang2016.net  □ 페이스북ㆍ트위터ㆍ인스타그램 : @bisang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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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아직도 세월호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12월 3일, 232만 명의 시민이 모여서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쳤다. 그 시민들은 광화

문 광장 발언대에 오른 미수습자 가족의 이야기에 같이 눈물 흘리고, 청와대 앞 행진에서 

선두에 선 유가족들을 따라 행진하며,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7시간을 밝히라는 의미를 담

아 저녁 7시 1분간 소등을 했다. 시민들의 마음 속에는, 생떼 같은 304명의 목숨이 스러

지는 순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던 국정 최고책임자에 대한 분노가 깊이 스며들어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비박계와의 협상 과정에서 세월호 7

시간을 탄핵사유에서 뺄 수도 있다’고 말한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아무 것도 하

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탄핵 사안이다. 청와대는 세월호 7시간을 감추기 위해 언론

을 탄압했고, 세월호 특조위를 해체시켰다. 그런데도 야당은, 박근혜와 청와대의 범죄행위

가 집중되어 있는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인가. 

새누리당은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의 행적에 대해 기를 쓰고 감췄다. 세월호 특조위가 참

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의결하자,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들은 해수부의 지침에 

따라 사퇴하며 특조위를 무력화하는데 일조했다. 지금도 새누리당 정유섭의원은 ‘대통령

은 7시간 동안 놀아도 된다’는 막말을 쏟아 붓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 범

죄집단 새누리당이 감히 ‘세월호 7시간을 탄핵사유에서 빼라’고 요구하겠다는 것인가.

박근혜의 탄핵사유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들을 죽게 내버려두어 직무를 유기한 죄, 

그리고 이후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저지른 온갖 범죄가 기록되어야 한다. 아직도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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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마음에는 2014년 4월 16일의 고통이 새겨져있다. 그 날의 책임자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잊을 수도 없다.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정치적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국회는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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